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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
2022. 11. 29.(화) 12:00
2022. 11. 30.(수) 조간

배포 일시 2022. 11. 29.(화) 12:00 

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지영철 (044-202-8890)

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(044-202-8892)

고용노동부, 주요 업무상질병 예방점검 실시

- 뇌심혈관질환·근골격계질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업장 200개소 점검 -

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중 사망자, 재해자가 

상당수 차지하는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

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요 업무상질병 취약 사업장 200개소를 선정

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

  장시간 근로, 야간근로 등 노동환경 및 고령화, 고객응대에 따른 직무

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는 전체 업무상질병 사망자의 

약 40%를 차지하고

   * <뇌심혈관질환 사망자/전체 업무상질병 사망자(명)> (’18) 457/1,171 → (’19) 503/1,165 → 

(’20) 463/1,180 → (’21) 509/1,252 → (’22. 8월) 321/915

  반복적인 동작,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적 부담이 쌓여 나타나는 

근골격계질환자는 전체 질병자의 약 60%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강관리 

및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.

     * <근골격계질환자/전체 업무상 질병자(명)> (’18) 6,715/11,473 → (’19) 9,440/15,195 → 

(’20) 9,601/15,996 → (’21) 11,868/20,435 → (’22. 8월) 7,693/15,306 

  이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예방점검은 뇌심혈관질환자 발생 사업장, 콜센터와 

같은 감정노동이 많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하여, 건강진단 실시, 

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여부,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, 고객응대근로자에 

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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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은 근골격계질환자 다수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

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하여,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, 

작업환경 개선 등의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.

  아울러, 올해 8. 18.부터 시행된 「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」* 안착을 

위하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

병행하여 확인할 예정이다.

*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 개정·시행(’22.8.18.)

 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

시정조치,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,

 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*를 통해 

건강상담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, 재정지원사업**도 안내하는 등 

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* (근로자건강센터)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

작업관리, 건강상담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 제공(전국 23개 센터, 21개 분소 운영)

**(근골격계질환 컨설팅 지원사업) 택배, 환경미화 등 근골격계질환 다발직종 사업장에 

대하여 유해요인조사 지원 컨설팅 및 보호대(손목·발목·무릎·팔꿈치) 제공

    (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)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(고령자, 기저질환자 등)에게 심층

건강진단(경동맥초음파, 심전도 등) 및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 비용지원

 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“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, 서비스 

중심의 산업구조가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

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”라면서

  “앞으로도 사업주가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이 

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현장 지원도 병행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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